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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시대, 서로 다른 믿음은 어떤 역사를 지나왔는가

세계 종교사 인물사전
갈릴레오 갈릴레이
1564년 ~ 1642년 · 가톨릭
	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했다
	지동설을 옹호하는 저작을 냈다
	1633년 재판을 받았다

핵심 사상
	성경은 하늘에 가는 법을 알려 주지 실제 천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

후대의 평가: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논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인물이다. 그 자신은 평생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된다.
고타마 싯다르타(붓다)
기원전 563년경 또는 480년경(연대 논쟁) ~ 기원전 483년경 또는 400년경 · 불교
	출가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한다
	45년간 가르침을 폈다고 전한다
	출가 공동체를 세웠다

핵심 사상
	네 가지 진리(고·집·멸·도)
	여덟 갈래 길
	극단을 피하는 중도
	카스트가 아니라 행위가 사람을 규정한다

후대의 평가: 불교는 그를 깨달은 이로 존경하되 창조주 신으로 예배하지 않는다. 역사학계는 실재를 인정하되 연대와 생애의 세부는 논쟁 중으로 본다.
공해(구카이)
774년 ~ 835년 · 불교
	당에서 밀교를 배워 와 진언종을 열었다
	고야산에 수행 도량을 세웠다

핵심 사상
	이 몸 그대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가르침

후대의 평가: 일본 불교와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남겼다. 서예와 문학, 교육 사업으로도 기억된다.
구마라집
344년경 ~ 413년경 · 불교
	대승 경전을 한문으로 옮겼다
	번역단을 조직해 공동 작업을 했다

핵심 사상
	읽히는 문장으로 옮기는 번역관

후대의 평가: 동아시아 불교의 언어를 만든 사람으로 평가된다.
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
1296년 ~ 1359년 · 동방정교회
	헤시카즘(고요의 기도) 전통을 신학적으로 옹호했다

핵심 사상
	하나님의 본질과 활동(에네르게이아)의 구분
	기도 중에 하나님의 빛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

후대의 평가: 정교회 영성 신학의 기둥으로 평가된다. 서방 신학과의 차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 지점이기도 하다.
그레고리우스 1세
540년경 ~ 604년 · 가톨릭
	로마 주교로 일했다
	잉글랜드에 선교단을 보냈다
	목회 지침서를 남겼다

핵심 사상
	섬김으로서의 목회
	선교에서 현지 관습을 급히 없애지 말라는 지침

후대의 평가: 서방 교회의 조직과 선교 방식을 정한 인물로 평가된다. 그가 잉글랜드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는 문화 적응 선교의 이른 사례로 인용된다.
네부카드네자르 2세
기원전 634년경 ~ 기원전 562년 · 
	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파괴했다
	바빌론을 대규모로 재건했다

후대의 평가: 유대 전통에서는 재앙을 가져온 왕으로, 바빌로니아 사료에서는 위대한 건설자로 기록된다. 같은 인물에 대한 기억이 자리에 따라 정반대다.
네스토리우스
386년경 ~ 451년경 · 기독교
	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를 지냈다
	마리아 호칭 문제를 제기했다

후대의 평가: 오랫동안 이단의 이름으로 불렸으나, 20세기에 그의 변론서가 발견되면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. 이름이 붙은 학설과 본인의 주장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.
누르시아의 베네딕도
480년경 ~ 547년경 · 기독교, 가톨릭
	수도 규칙을 남겼다
	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세웠다

핵심 사상
	기도하고 일하라
	한곳에 머무는 정주
	온건한 절제

후대의 평가: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로 불린다. 생애 기록은 대부분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서술에 의존한다.
느헤미야
기원전 5세기 · 유대교
	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전한다
	총독으로 부임해 성벽을 재건했다

핵심 사상
	공동체의 자립과 규율

후대의 평가: 실무적 지도력의 본보기로 자주 인용된다.
다마스쿠스의 요한
675년경 ~ 749년경 · 동방정교회, 기독교
	성상 공경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
	《정통신앙론》으로 교리를 정리했다

핵심 사상
	성육신 때문에 형상이 가능하다는 논증
	형상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구분

후대의 평가: 무슬림 통치 지역에 살았기에 황제의 손이 닿지 않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. 이슬람에 관한 이른 기독교 서술을 남기기도 했다.
디트리히 본회퍼
1906년 ~ 1945년 · 개신교
	고백교회 활동
	나치 저항에 참여했다가 처형되었다
	옥중 서신을 남겼다

핵심 사상
	값싼 은혜에 대한 비판
	세상 속의 그리스도인

후대의 평가: 국가 권력에 맞선 신앙의 사례로 널리 인용된다. 그의 저항 참여를 둘러싼 신학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.
라시(슐로모 이츠하키)
1040년 ~ 1105년 · 유대교
	히브리 성경과 탈무드 전체에 대한 주석을 남겼다

핵심 사상
	본문의 뜻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히는 주석 방식을 세웠다

후대의 평가: 오늘날까지 유대교 학습의 기본 텍스트이며, 기독교 성경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.
랍비 아키바
50년경 ~ 135년경 · 유대교
	율법 해석의 체계를 세웠다
	바르 코크바를 지지했다고 전한다

핵심 사상
	본문의 낱말 하나까지 뜻이 있다고 보는 해석
	‘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’를 토라의 큰 원리로 들었다

후대의 평가: 미쉬나로 이어지는 해석 전통의 기틀을 놓은 인물로 기려진다. 항쟁 지지에 대한 평가는 랍비 문헌 안에서도 갈린다.
레오 1세
461년 · 가톨릭
	칼케돈 공의회에 신학 서한을 보냈다
	훈족과 교섭했다고 전한다

핵심 사상
	로마 주교의 특별한 책임

후대의 평가: 서방에서 교황권의 신학적 근거를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.
마니
216년 ~ 274년경 · 
	마니교를 창시했다
	자기 가르침을 여러 언어로 기록하게 했다

핵심 사상
	빛과 어둠의 대립
	예언자 계보의 완성이라는 자기 이해

후대의 평가: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 양쪽에서 배척당했다. 오늘날에는 종교 간 요소가 섞이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로 연구된다.
마르틴 루터
1483년 ~ 1546년 · 개신교, 가톨릭
	95개 논제 발표
	성경을 독일어로 번역
	찬송과 교리문답 저술

핵심 사상
	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해
	성경의 최종 권위
	만인 제사장

후대의 평가: 개신교 전통에서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린다. 말년의 유대인에 관한 저술은 오늘날 여러 루터교회가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사과했다. 두 가지를 함께 서술해야 한다.
마이모니데스(람밤)
1138년 ~ 1204년 · 유대교
	《미쉬네 토라》로 유대 법을 체계화했다
	《혼란한 자들을 위한 안내서》를 썼다
	궁정 의사로 일했다

핵심 사상
	신앙의 열세 원리
	성경의 인격적 표현을 비유로 읽는 해석
	이성과 계시의 조화

후대의 평가: 유대 사상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인물로 꼽힌다. 그의 철학은 당대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고, 기독교 스콜라 신학에도 읽혔다.
마힌다
기원전 3세기 · 불교
	스리랑카에 가르침을 전했다고 전한다

후대의 평가: 스리랑카 불교의 시작을 여는 인물로 기려진다. 그가 아쇼카의 아들이라는 서술은 섬의 연대기 전승이다.
메난드로스 1세
기원전 2세기 · 불교
	인도 서북부를 다스렸다
	불교 승려와 문답을 나눴다고 전한다

후대의 평가: 《밀린다왕문경》의 주인공으로 알려졌다. 그가 실제로 불교 신자가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.
메토디오스
815년경 ~ 885년 · 동방정교회, 가톨릭
	동생과 함께 슬라브 선교를 이끌었다
	성경 번역을 이어 완성했다

후대의 평가: 프랑크 성직자들의 반대와 투옥을 겪으면서도 슬라브어 전례를 지켜 냈다.
메흐메트 2세
1432년 ~ 1481년 · 이슬람교
	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했다
	정교회 총대주교를 인정해 공동체를 존속시켰다

후대의 평가: ‘정복자’로 불린다. 밀레트 제도를 통해 여러 종교 공동체를 제국 안에 편입한 통치 방식이 이후 오스만의 특징이 된다.
모세
기원전 13세기경(전승) · 유대교, 기독교, 이슬람교
	이집트 탈출을 이끌었다고 전한다
	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전한다

핵심 사상
	언약과 율법
	해방하시는 하나님

후대의 평가: 유대교는 그를 가장 큰 예언자로, 기독교는 율법의 중개자로, 이슬람교는 주요 예언자 가운데 하나로 존중한다. 토라의 저자를 모세로 보는 전통과 여러 자료가 오래 편집되었다고 보는 학계의 설명이 나란히 있다.
모제스 멘델스존
1729년 ~ 1786년 · 유대교
	토라를 독일어로 옮겼다
	《예루살렘》에서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논했다

핵심 사상
	유대교는 강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시된 법이라는 이해
	양심의 자유

후대의 평가: 유대 계몽(하스칼라)의 상징적 인물이다. 그의 뒤를 이은 세대에서 개혁파 유대교와 동화 문제가 함께 나타난다.
무함마드
570년경 ~ 632년 · 이슬람교
	메카에서 유일신 신앙을 전했다
	메디나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었다

핵심 사상
	유일신 신앙과 최후의 심판
	공동체의 정의와 약자 보호

후대의 평가: 이슬람은 그를 예언자 계보의 마지막으로 믿는다(종교 전통의 주장). 역사학계는 초기 사료가 대부분 후대 정리본이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한다.
무함마드 압두
1849년 ~ 1905년 · 이슬람교
	알아즈하르의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
	이집트의 대무프티를 지냈다
	잡지를 통해 개혁 사상을 폈다

핵심 사상
	이슬람과 근대 과학·이성은 충돌하지 않는다
	법 해석을 시대에 맞게 다시 여는 것(이즈티하드)

후대의 평가: 근대 이슬람 개혁 사상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. 그의 유산은 뒤에 서로 다른 방향(자유주의적 개혁과 근본으로의 회귀)으로 갈라져 계승되었다.
무함마드 이븐 압둘와합
1703년 ~ 1792년 · 이슬람교
	유일신 신앙의 회복을 주장하는 저작을 남겼다
	사우드 가문과 동맹을 맺었다

핵심 사상
	신앙에 더해진 관행을 걷어 내야 한다는 주장

후대의 평가: 무슬림 사회 안에서 평가가 크게 갈리는 인물이다. 그의 이름을 딴 호칭은 주로 비판자들이 쓴 것이며, 지지자들은 다른 이름을 쓴다.
미카엘 케룰라리오스
1000년경 ~ 1059년 · 동방정교회
	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서 로마 사절과 충돌했다

후대의 평가: 동방 교회의 독자성을 지킨 인물로 보는 시각과, 대립을 키웠다고 보는 시각이 함께 있다.
바뤼흐 스피노자
1632년 ~ 1677년 · 유대교
	성경을 역사 문헌으로 분석했다
	1656년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되었다

핵심 사상
	신과 자연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유
	성경 해석에 역사적·문헌적 방법을 적용

후대의 평가: 근대 성서비평과 종교 비판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. 그의 파문은 관용을 내세운 공동체 안에서도 경계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.
바알 셈 토브
1698년경 ~ 1760년 · 유대교
	하시디즘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

핵심 사상
	기쁨으로 드리는 예배
	일상 속의 거룩함
	배움보다 마음의 진실함

후대의 평가: 직접 쓴 글이 거의 없어,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전승으로 전한다. 그만큼 역사적 재구성과 전승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.
바울
5년경(추정) ~ 65년경(전승) · 기독교, 유대교
	지중해 동부 도시에 공동체를 세웠다
	여러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다

핵심 사상
	이방인도 율법 준수 없이 신앙으로 공동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
	그의 편지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이른 문헌층에 속한다

후대의 평가: 기독교 신학의 방향을 정한 인물로 평가된다. 최근 연구는 그가 평생 자신을 유대인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강조한다. 생몰연도는 서신과 사도행전에서 역산한 추정이며, 로마에서의 순교는 2세기 이후 전승에 근거한다.
부하리
810년 ~ 870년 · 이슬람교
	방대한 하디스를 수집하고 진위를 검증해 모음집을 냈다

핵심 사상
	전승 경로를 따져 신뢰도를 가리는 방법

후대의 평가: 수니 이슬람에서 쿠란 다음으로 권위 있는 문헌으로 꼽히는 모음집을 남겼다. 시아 전통은 다른 모음집을 따른다.
블라디미르 1세
958년경 ~ 1015년 · 동방정교회
	동방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라에 도입했다

후대의 평가: 정교회가 성인으로 기린다. 개종 이전의 통치와 개종 이후의 변화가 연대기에 대비되어 서술된다.
사아디아 가온
882년 ~ 942년 · 유대교
	성경을 아랍어로 옮겼다
	카라이파에 맞서 랍비 전통을 옹호했다
	히브리어 문법과 사전 작업을 했다

핵심 사상
	이성과 계시는 충돌하지 않는다
	전승의 권위를 논증으로 설명함

후대의 평가: 중세 유대 철학의 문을 연 인물로 평가된다.
살라딘
1137년 ~ 1193년 · 이슬람교
	이집트와 시리아를 통합했다
	1187년 예루살렘을 회복했다
	제3차 십자군과 맞섰다

후대의 평가: 이슬람 세계에서 성지 회복의 상징이고, 유럽 문학에서도 기사도의 본보기로 그려졌다. 근현대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소환되었다.
샤브타이 츠비
1626년 ~ 1676년 · 유대교, 이슬람교
	메시아로 선포되어 큰 운동을 일으켰다
	1666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

후대의 평가: 유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다. 그의 운동과 좌절이 이후 유대 사상에 남긴 영향이 크게 연구되었다.
술레이만 1세
1494년 ~ 1566년 · 이슬람교
	제국의 법제를 정비했다
	영토를 크게 넓히고 건축을 후원했다

후대의 평가: 오스만의 전성기를 이끈 통치자로 평가된다. 밀레트 제도로 여러 종교 공동체가 자치를 유지했다.
신란
1173년 ~ 1263년 · 불교
	정토진종의 가르침을 폈다
	승려의 결혼과 육식을 감추지 않았다

핵심 사상
	자기 힘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함
	악인도 구원받는다는 역설적 가르침

후대의 평가: 일본에서 가장 신자가 많은 종파의 뿌리가 되었다.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신앙 이해가 자주 주목된다.
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
1864년 ~ 1933년 · 불교
	불교 부흥 운동을 이끌었다
	보드가야 성지의 관리 회복 운동을 폈다
	1893년 시카고 세계종교회의에서 연설했다

핵심 사상
	불교를 근대적·합리적 종교로 제시
	식민 상황에서의 문화적 자존

후대의 평가: 근대 불교 형성의 핵심 인물이다. 다만 그의 운동이 스리랑카에서 민족주의와 결합한 유산은 오늘날 비판적으로 검토된다.
아난다
기원전 5세기 · 불교
	붓다를 오래 시봉했다고 전한다
	제1차 결집에서 가르침을 외워 전했다고 전한다

핵심 사상
	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의 무게

후대의 평가: ‘많이 들은 이’로 불리며 경전 전승의 상징이 되었다. 그의 생애 기사는 전통 문헌의 서술이다.
아리우스
256년경 ~ 336년 · 기독교
	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났으므로 시작이 있다고 주장했다

핵심 사상
	하나님의 유일성을 지키려는 관심에서 출발했다

후대의 평가: 니케아 공의회에서 배척되었다. 그의 저작은 대부분 전하지 않고 반대편의 인용으로만 알려져 있어, 그의 주장을 그대로 재구성하기는 어렵다.
아모스
기원전 8세기 · 유대교
	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
	그의 말이 예언서로 남았다

핵심 사상
	제사보다 정의를 앞세웠다
	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사회를 향한 심판을 선포했다

후대의 평가: 예언자 문헌 가운데 이른 시기의 것으로, 사회 정의를 말하는 신앙의 원천으로 오늘날까지 널리 인용된다.
아부 하니파
699년경 ~ 767년 · 이슬람교
	법 추론의 방법을 세웠다
	그의 이름을 딴 하나피 학파가 형성되었다

핵심 사상
	법을 정할 때 이성적 판단과 공익을 함께 고려

후대의 평가: 수니 이슬람 네 법학파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진 학파의 시조로 꼽힌다. 오스만 제국과 남아시아에서 특히 영향이 컸다.
아부 하미드 알가잘리
1058년 ~ 1111년 · 이슬람교
	《종교학의 부흥》을 비롯한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
	철학에 대한 비판서를 썼다

핵심 사상
	법과 신학의 형식에 영성의 내면을 결합하려 했다

후대의 평가: 수니 이슬람 사상의 방향을 정한 인물로 평가된다. 철학 비판의 영향을 두고는 논쟁이 있다.
아브라함
기원전 19세기경(전승) · 유대교, 기독교, 이슬람교
	성경은 그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고 전한다

핵심 사상
	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원형으로 세 종교가 함께 이야기한다

후대의 평가: 유대교·기독교·이슬람교가 모두 자기 전통의 조상으로 삼는다. 그래서 세 종교를 ‘아브라함 계통 종교’라 부르기도 한다. 역사학계는 그의 실재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본다.
아브라함 요수아 헤셸
1907년 ~ 1972년 · 유대교
	유대 신학 저술
	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유대교 관련 논의에 관여했다
	민권 운동에 참여했다

핵심 사상
	예언자 전통의 사회적 책임
	종교 간 대화의 신학적 기초

후대의 평가: 20세기 유대교–기독교 대화의 대표적 인물로 평가된다.
아쇼카
기원전 304년경 ~ 기원전 232년경 · 불교
	칼링가 전쟁 후 다르마 통치를 선언했다
	바위와 돌기둥에 칙령을 새겨 남겼다
	여러 지역에 전법사를 보냈다고 전한다

핵심 사상
	비폭력과 생명 존중
	여러 종교 집단에 대한 존중
	통치자의 책임으로서의 백성의 복리

후대의 평가: 불교 전통은 이상적 통치자의 본보기로 기린다. 현대 인도는 그의 돌기둥 사자상을 국장으로 삼았다.
아시시의 프란치스코
1181년경 ~ 1226년 · 가톨릭
	가난을 택하고 탁발 형제회를 시작했다
	제5차 십자군 중 이집트로 건너가 술탄을 만났다

핵심 사상
	가난
	피조물에 대한 형제애
	설교하는 삶

후대의 평가: 가톨릭 안팎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. 술탄 알카밀과의 만남은 오늘날 종교 간 대화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된다(만남의 내용은 사료가 제한적이다).
아우구스투스
기원전 63년 ~ 기원후 14년 · 
	로마 제정을 열었다
	제국의 도로와 행정을 정비했다

후대의 평가: 종교사에서는 ‘로마의 평화’를 만든 사람으로 중요하다. 그가 정비한 길과 질서 위에서 다음 세기 기독교가 퍼진다. 황제 숭배의 확산은 뒤에 그리스도인과의 충돌 지점이 된다.
아우구스티누스
354년 ~ 430년 · 기독교, 가톨릭
	《고백록》과 《신국론》을 썼다
	히포의 감독으로 일했다
	여러 논쟁에 글로 개입했다

핵심 사상
	은총
	원죄
	두 도성(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)

후대의 평가: 서방 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꼽힌다. 종교개혁자들도 그를 근거로 삼았다. 다만 이단 강제 진압을 정당화한 논리는 오늘날 비판적으로 검토된다.
아타나시우스
296년경 ~ 373년 · 기독교
	니케아 신앙을 옹호했다
	다섯 차례 유배되었다
	367년 부활절 편지에 신약 27권 목록을 적었다

핵심 사상
	성자가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라는 고백
	성육신의 의미

후대의 평가: 동·서방 교회 모두가 존경하는 신학자다. 신약 27권을 오늘날의 목록대로 적은 가장 이른 기록을 남겼다.
안세고
2세기 · 불교
	낙양에서 불경을 한문으로 옮겼다

후대의 평가: 중국 불교 번역사의 첫머리에 놓이는 인물이다. 생애 기록은 후대 승전에 의존한다.
안토니우스
251년경 ~ 356년 · 기독교
	사막에서 홀로 수행하며 수도 생활의 본을 세웠다

핵심 사상
	소유를 버리고 기도에 힘쓰는 삶

후대의 평가: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로 불린다. 아타나시우스가 쓴 전기가 서방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. 제국과 결합한 교회에 대한 대안적 흐름으로도 읽힌다.
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
기원전 215년경 ~ 기원전 164년 · 
	유대교 관습을 금하고 성전을 훼손했다

후대의 평가: 유대 전통에서 박해자의 대명사가 되었고, 다니엘서의 상징 해석과 연결되어 왔다. 그리스계 사료의 평가는 다르다.
알렉산드로스 3세
기원전 356년 ~ 기원전 323년 · 
	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다
	그리스식 도시를 여러 곳에 세웠다

후대의 평가: 종교사에서는 정복자보다 ‘그리스어 세계를 만든 사람’으로서 더 중요하다. 그가 없었다면 70인역도 신약성서의 언어도 달랐을 것이다.
얀 후스
1372년경 ~ 1415년 · 가톨릭, 개신교
	프라하에서 체코어로 설교했다
	교회의 부패를 비판했다
	콘스탄츠에서 화형되었다

핵심 사상
	성경의 권위
	성직자의 도덕적 책임
	평신도의 성찬 참여

후대의 평가: 체코의 국민적 인물이자 개혁의 선구자로 기억된다. 그의 죽음이 후스 전쟁을 불러 유럽 정치까지 흔들었다.
에스겔
기원전 6세기 · 유대교
	포로로 끌려간 공동체 가운데서 예언했다

핵심 사상
	성전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
	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책임을 진다
	마른 뼈가 살아나는 회복의 환상

후대의 평가: 성전 없는 시대의 신앙을 여는 데 결정적인 문헌을 남긴 예언자로 평가된다.
에스라
기원전 5세기 · 유대교
	율법을 백성 앞에서 읽고 풀이했다고 전한다
	공동체 규범을 정비했다

핵심 사상
	토라를 공동체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다

후대의 평가: 랍비 전통은 그를 토라를 다시 세운 인물로 높인다. 활동 연대는 학계에서 두 가지 견해가 맞선다.
예수
기원전 4년경 ~ 30년경 · 기독교, 유대교
	갈릴리와 유대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쳤다고 전한다
	제자 공동체를 모았다

핵심 사상
	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다
	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했다고 복음서는 전한다

후대의 평가: 기독교는 그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(종교 전통의 주장). 유대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. 이슬람교는 그를 위대한 예언자로 존중한다. 역사학계는 그의 존재와 처형을 사실로 인정하며, 가르침의 재구성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.
오리게네스
185년경 ~ 253년경 · 기독교
	성경 주석을 방대하게 남겼다
	히브리어 본문과 여러 그리스어 번역을 대조한 《헥사플라》를 만들었다

핵심 사상
	성경을 문자·도덕·영적 층위로 읽는 해석
	만물의 회복에 대한 사변

후대의 평가: 성경학의 개척자로 평가되지만, 일부 사변적 주장은 후대 공의회에서 배척되었다. 평가가 갈리는 대표적 인물이다.
요하난 벤 자카이
1세기 초 ~ 1세기 후반 · 유대교
	성전 파괴 후 야브네에서 학문 공동체를 세웠다고 전한다

핵심 사상
	제사 대신 자비의 행위와 토라 연구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전한다

후대의 평가: 성전 없는 유대교를 가능하게 한 인물로 기억된다.
요하네스 구텐베르크
1400년경 ~ 1468년 · 
	금속 활자 인쇄술을 실용화했다
	라틴어 성경을 인쇄했다

후대의 평가: 종교사에서 그의 발명은 다음 세기를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평가된다. 정작 본인은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.
요한 23세
1881년 ~ 1963년 · 가톨릭
	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했다
	평화에 관한 회칙을 발표했다

핵심 사상
	교회가 시대와 대화해야 한다는 관점

후대의 평가: 가톨릭교회의 방향을 바꾼 공의회를 연 교황으로 기억된다.
우르바노 2세
1035년경 ~ 1099년 · 가톨릭
	1095년 클레르몽에서 원정을 호소했다
	교회 개혁 정책을 이어 갔다

후대의 평가: 교황권의 동원력을 보여 준 인물로 평가되며, 십자군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크게 갈린다.
우마르 이븐 알카타브
584년경 ~ 644년 · 이슬람교
	제2대 칼리프로서 급속한 영토 확장을 지휘했다
	행정과 조세 제도를 정비했다

후대의 평가: 수니 전통에서 모범적 통치자로 기억되지만, 시아 전통의 평가는 다르다.
윌리엄 캐리
1761년 ~ 1834년 · 개신교
	인도에서 성경을 여러 언어로 옮겼다
	학교와 인쇄소를 세웠다
	사티(과부 순장) 폐지 운동에 참여했다

핵심 사상
	선교는 교회의 의무라는 주장
	현지 언어와 문헌에 대한 존중

후대의 평가: ‘근대 선교의 아버지’로 불린다. 인도 언어 연구와 사회 개혁에 기여한 면과, 선교가 식민 체제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함께 논의된다.
유다 마카비
기원전 160년 · 유대교
	항쟁을 이끌어 예루살렘과 성전을 되찾았다

후대의 평가: 신앙을 지킨 영웅으로 기억되지만, 이후 하스몬 왕조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.
유다 하나시
135년경 ~ 217년경 · 유대교
	미쉬나를 편집했다
	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로 로마 당국과 교섭했다

핵심 사상
	여러 견해를 함께 남겨 두는 편집 방식

후대의 평가: 랍비 유대교의 기틀을 문헌으로 남긴 인물로 평가된다.
유스티누스
100년경 ~ 165년경 · 기독교
	황제에게 보내는 변증서를 썼다
	유대인 트리폰과의 대화를 남겼다
	로마에서 순교했다

핵심 사상
	그리스 철학의 언어로 기독교를 설명했다
	모든 사람 안에 진리의 씨앗이 있다는 생각

후대의 평가: 철학과 신앙을 잇는 시도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. 《트리폰과의 대화》는 두 종교가 갈라서는 시기의 논쟁을 보여 주지만, 유대교를 일방적으로 규정한 서술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.
유스티니아누스 1세
482년경 ~ 565년 · 동방정교회, 기독교
	로마법을 집대성했다
	하기아 소피아를 지었다
	옛 서방 영토 일부를 되찾았다

핵심 사상
	황제가 교회 문제까지 조율하는 통치

후대의 평가: 동로마 최고의 황제로 꼽히지만, 그의 법은 유대인과 비정통 기독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.
이냐시오 데 로욜라
1491년 ~ 1556년 · 가톨릭
	예수회 창립
	《영신수련》 저술

핵심 사상
	체계적 영성 훈련
	교육과 선교를 통한 사도직

후대의 평가: 가톨릭 개혁과 세계 선교·교육의 중심 인물로 평가된다.
이레네우스
130년경 ~ 202년경 · 기독교
	《이단 반박》을 썼다
	리옹의 감독으로 일했다

핵심 사상
	신앙의 규범
	사도적 계승
	창조와 구원을 잇는 하나님의 경륜

후대의 평가: 정통과 이단의 경계를 정리한 초기 신학자로 평가된다. 그의 저작은 사라진 여러 갈래의 가르침을 알려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(다만 반대편의 서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).
이븐 루시드(아베로에스)
1126년 ~ 1198년 · 이슬람교
	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방대한 주석을 달았다
	철학과 종교법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논증했다
	재판관으로 일했다

핵심 사상
	이성과 계시는 같은 진리에 이르는 두 길

후대의 평가: 라틴 유럽에서 ‘주석가’로 불리며 큰 영향을 주었다. 정작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자주 지적된다.
이븐 할둔
1332년 ~ 1406년 · 이슬람교
	《역사서설》을 썼다
	재판관과 관리로 일했다

핵심 사상
	집단의 결속(아사비야)이 왕조의 흥망을 좌우한다
	역사를 사회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

후대의 평가: 사회학과 역사학의 선구로 평가된다. 종교사에서는 종교 운동의 힘을 사회 구조로 설명하려 한 이른 시도로 중요하다.
이사야
기원전 8세기 · 유대교
	아시리아 위협기에 유다 왕실을 향해 예언했다

핵심 사상
	거룩하신 하나님
	남은 자에 대한 희망
	정의와 신뢰

후대의 평가: 이사야서는 여러 시대의 글이 한 책으로 묶였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다(1~39장·40~55장·56~66장). 기독교는 이 책의 여러 대목을 그리스도와 연결해 읽어 왔고, 유대교는 그 해석을 공유하지 않는다.
이삭 아브라바넬
1437년 ~ 1508년 · 유대교
	왕실 재정 관리로 일했다
	성경 주석을 남겼다
	추방을 택하고 공동체와 함께 떠났다

핵심 사상
	메시아 대망
	추방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해석함

후대의 평가: 1492년 추방을 겪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기억된다.
잘랄 앗딘 루미
1207년 ~ 1273년 · 이슬람교
	《마스나비》 등 방대한 시를 남겼다
	수피 전통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

핵심 사상
	사랑을 통한 신과의 합일
	형식을 넘어선 내면의 길

후대의 평가: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시인 가운데 하나다. 다만 서구에서 그의 시가 이슬람적 맥락을 지운 채 소비된다는 비판도 있다.
장 칼뱅
1509년 ~ 1564년 · 개신교
	《기독교 강요》 저술
	제네바 교회와 도시 질서 정비

핵심 사상
	하나님의 주권
	성경 해석의 체계화
	교회와 사회 질서의 관계

후대의 평가: 개혁파 전통의 기초를 놓았다. 제네바에서의 통치 방식과 세르베투스 처형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함께 다뤄야 한다.
제14대 달라이 라마
1935년 · 불교
	1959년 이후 인도에서 망명 공동체를 이끌었다
	종교 간 대화와 비폭력을 주창했다

핵심 사상
	자비의 실천
	과학과의 대화

후대의 평가: 티베트 불교가 세계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. 정치적 평가는 국가에 따라 갈린다.
제5대 달라이 라마
1617년 ~ 1682년 · 불교
	티베트의 종교·정치 권력을 함께 쥐었다
	포탈라궁 건축을 시작했다

후대의 평가: 티베트에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 통치자를 겸하는 체제를 확립한 인물로 평가된다. 몽골 세력의 지원이 그 배경이었다.
조나단 에드워즈
1703년 ~ 1758년 · 개신교
	대각성 운동의 신학적 해석을 남겼다
	부흥 현상을 분석한 글을 썼다

핵심 사상
	종교적 정서의 참됨을 분별하는 기준
	하나님의 아름다움

후대의 평가: 미국 신학사에서 가장 큰 인물로 꼽힌다. 동시에 그가 노예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함께 논의된다.
존 웨슬리
1703년 ~ 1791년 · 개신교
	야외 설교와 순회 전도를 했다
	소그룹 조직을 만들었다
	노예제를 반대했다

핵심 사상
	성화(거룩해짐)
	믿음과 실천의 결합
	모두에게 열린 은총

후대의 평가: 감리교 전통의 창시자로 기려진다. 평생 국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주 언급된다.
존 위클리프
1328년경 ~ 1384년 · 가톨릭, 개신교
	성경의 최종 권위를 주장했다
	성경의 영어 번역을 이끌었다

핵심 사상
	성경이 신앙의 기준
	교회 재산과 세속 권력에 대한 비판

후대의 평가: 개신교 전통은 선구자로 기린다. 그의 주장 가운데 일부는 당대 정치 상황과 얽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.
찬드라굽타 마우리아
기원전 4세기 ~ 기원전 297년경 · 
	마우리아 왕조를 세웠다

후대의 평가: 자이나교 전통은 그가 말년에 출가했다고 전한다. 이 이야기의 역사성은 확인하기 어렵다.
총대주교 니콘
1605년 ~ 1681년 · 동방정교회
	전례서와 예식을 그리스 관행에 맞춰 고쳤다
	뒤에 차르와 충돌해 폐위되었다

후대의 평가: 개혁의 내용보다 강행 방식이 분열을 키웠다는 평가가 많다. 정작 그 자신도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.
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1세
1940년 · 동방정교회
	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 일하고 있다
	크레타 공의회를 주도했다
	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

핵심 사상
	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
	교회 간 협의

후대의 평가: ‘녹색 총대주교’로 불릴 만큼 환경 문제에 앞장서 왔다. 우크라이나 교회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 교회와 갈등하고 있다.
총카파
1357년 ~ 1419년 · 불교
	계율과 교학을 강조하는 개혁을 이끌었다
	간덴 사원을 세웠다

핵심 사상
	계율의 엄격한 준수
	논리학과 교학의 체계적 학습

후대의 평가: 그의 흐름이 겔룩파로 이어져 뒤에 달라이 라마 제도의 바탕이 된다. 티베트 불교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인물로 꼽힌다.
카니슈카
2세기 · 불교
	쿠샨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
	불교를 후원했다고 전한다

후대의 평가: 불교 전통은 그를 아쇼카에 견주는 후원자로 기린다. 즉위 연도조차 학계에서 여러 견해가 있다.
카롤루스 대제
748년경 ~ 814년 · 가톨릭
	서유럽 대부분을 통합했다
	교육과 필사 사업을 후원했다
	800년 황제로 대관했다

후대의 평가: 학문 부흥의 후원자로 기려지지만, 작센 지역에 대한 강제 개종과 학살은 함께 기록해야 할 사실이다.
콘스탄티누스 1세
272년경 ~ 337년 · 기독교
	기독교를 공인했다
	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다
	콘스탄티노폴리스를 새 수도로 세웠다

후대의 평가: 정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기린다. 한편 교회가 권력과 결합한 출발점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오래 있어 왔다. 그의 개인적 신앙의 성격은 계속 논쟁 대상이다.
클레르보의 베르나르
1090년 ~ 1153년 · 가톨릭
	시토회 개혁을 이끌었다
	제2차 십자군을 설교로 촉구했다
	라인란트에서 유대인 공격을 막으려 개입했다

핵심 사상
	사랑에 관한 신비 신학
	수도 생활의 단순함

후대의 평가: 영성 저술로 높이 평가되는 동시에, 십자군을 설교한 책임이 함께 논의된다. 같은 인물이 유대인 보호에 나선 사실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.
키루스 2세
기원전 600년경 ~ 기원전 530년 · 
	아케메네스 제국을 세웠다
	피지배 민족의 성소 복구를 허용했다

후대의 평가: 히브리 성경이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방 통치자다. ‘관용’이라는 평가는 근대에 다소 이상화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.
키릴로스(알렉산드리아)
376년경 ~ 444년 · 기독교, 동방정교회
	에페소 공의회를 주도했다
	그리스도의 하나 됨을 강조하는 신학을 폈다

후대의 평가: 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가 함께 존경하는 신학자다. 동시에 그의 정치적 수완과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은 비판적으로 논의된다.
키릴로스(콘스탄티노스)
826년경 ~ 869년 · 동방정교회, 가톨릭
	슬라브 문자를 만들었다
	성경과 전례서를 슬라브어로 옮겼다

핵심 사상
	모든 민족이 자기 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

후대의 평가: 동·서방 교회가 함께 기리는 드문 인물이다.
키프리아누스
200년경 ~ 258년 · 기독교
	카르타고의 감독으로 박해기를 지도했다
	배교자 문제를 다룬 글을 남겼다
	발레리아누스 박해 때 처형되었다

핵심 사상
	교회의 일치
	배교자에 대한 회복의 조건

후대의 평가: 교회론을 실제 위기 속에서 다듬은 인물로 평가된다.
테오도르 헤르츨
1860년 ~ 1904년 · 유대교
	《유대 국가》를 썼다
	제1차 시온주의자 대회를 조직했다

핵심 사상
	반유대주의는 동화로 해결되지 않는다
	정치적 해법으로서의 민족적 고향

후대의 평가: 이스라엘 건국의 사상적 아버지로 기려진다. 그의 구상이 그 땅에 살던 주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된다.
토마스 아퀴나스
1225년경 ~ 1274년 · 가톨릭
	《신학대전》을 썼다
	파리 대학에서 가르쳤다

핵심 사상
	은총은 자연을 없애지 않고 완성한다
	이성으로 아는 것과 계시로 아는 것의 구분과 조화

후대의 평가: 가톨릭 신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. 그의 작업은 아랍어를 거쳐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이모니데스·이븐 시나 등 다른 전통의 사상가들을 읽은 결과이기도 하다.
파드마삼바바
8세기 · 불교
	티베트에 밀교 전통을 전했다고 전한다
	삼예사 건립에 관여했다고 전한다

후대의 평가: 티베트 불교 닝마파에서 ‘제2의 붓다’로 존경받는다. 생애 기록은 대부분 후대의 전기 문학이며, 역사적 재구성은 제한적이다.
프란치스코 교황
1936년 ~ 2025년 · 가톨릭
	라틴아메리카 출신의 첫 교황이었다
	환경과 가난에 관한 회칙을 냈다
	2019년 〈인간 형제애〉 문서에 서명했다

핵심 사상
	가난한 이들을 향한 교회
	공동의 집을 돌보는 책임
	다른 종교와의 형제애

후대의 평가: 종교 간 대화와 사회 문제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와, 교리 문제에서의 방향을 두고 교회 안에서 엇갈린 반응이 함께 있었다.
플라비우스 요세푸스
37년경 ~ 100년경 · 유대교
	《유대 전쟁사》와 《유대 고대사》를 저술했다

핵심 사상
	유대 역사와 신앙을 그리스·로마 독자에게 설명하려 했다

후대의 평가: 1세기 유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료를 남긴 저술가로 평가된다. 그의 처지를 감안해 읽어야 한다.
하스다이 이븐 샤프루트
915년경 ~ 970년경 · 유대교
	칼리프의 의사이자 외교 담당으로 일했다
	유대 학문을 후원했다

후대의 평가: 무슬림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이 오를 수 있었던 자리를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. 다만 예외적인 개인의 사례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.
헤롯 대왕
기원전 73년경 ~ 기원전 4년 · 유대교
	로마의 후원으로 유대 왕이 되었다
	성전과 항구 도시 카이사리아 등을 지었다

후대의 평가: 위대한 건설자이자 의심 많은 통치자로 평가된다. 복음서의 유아 학살 기사는 그의 통치 성격을 보여 주는 서술로 인용되지만, 다른 사료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.
현장
602년경 ~ 664년 · 불교
	17년간 인도를 여행하고 경전을 가져와 번역했다
	《대당서역기》를 남겼다

핵심 사상
	원전에 근거한 정확한 교학을 추구했다

후대의 평가: 동아시아 불교 교학의 수준을 끌어올린 인물이자, 인도사 연구의 중요한 기록자로 평가된다.
후사인 이븐 알리
626년 ~ 680년 · 이슬람교
	우마이야 왕조의 계승에 반대하다 카르발라에서 살해되었다

후대의 평가: 시아 전통에서 불의에 맞선 순교의 상징으로 기억되며, 아슈라 추모의 중심이다.
히에로니무스
347년경 ~ 420년 · 기독교
	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(불가타)
	히브리어를 배워 원문에서 옮겼다

핵심 사상
	히브리어 원문을 중시하는 번역 태도

후대의 평가: 서방 교회가 천 년 넘게 읽은 성경을 만든 사람이다. 히브리어 본문을 기준으로 삼자는 그의 주장은 당대에 논쟁을 일으켰다.
힐렐
기원전 1세기 ~ 기원후 1세기 초 · 유대교
	율법 해석 학파를 이끌었다

핵심 사상
	‘네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— 나머지는 그 풀이다’라는 말이 전한다
	본문을 삶에 적용하는 해석 원칙을 세웠다

후대의 평가: 그의 학파가 랍비 유대교의 주류 전통으로 이어졌다. 샴마이 학파와의 대조는 해석의 두 태도를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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